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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단체교섭 1차 본교섭�위원장 “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노사 공동의 책임” 





[제14 - 475호]


 2023년 9월 12일(화)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과 회사는 12일(화) 15시, 2023년 단체교섭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4개 분야 8대 요구(안)과 단체협약 개정 요구(안)을 일괄 상정했다.��단체교섭 상견례이자 첫 본회의가 열린 이 자리에서 KT 김영섭 대표위원은 “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단체교섭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”고 운을 뗀 뒤 “함께 성장하고 함께 보람의 결실을 만들고 싶기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교섭에 임하겠다”고 밝혔다. ��노동조합 최장복 대표위원은 “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이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노사 공동의 의무라고 생각한다”며 “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노사가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다면,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존중 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커다란 동기부여를 느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��이어 바로 시작된 회의에서 노동조합은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 상황, 경쟁사의 임금 수준, 회사의 전년도 및 올해 경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도 단체 교섭 4개 분야 8대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다. ��회사는 노동조합 요구안의 일괄상정에는 동의 하였으나 과도한 재원소요로 회사 혁신성장의 기회상실 우려가 있다며 노측 요구를 선뜻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. ��노사는 두 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한 뒤 내일부터 2개 실무소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협의하고 1차 본회의를 폐회했다. ��앞서 노동조합은 7개 지방본부 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‘2023년도 단체교섭’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염원했다. 이 자리에서 위원장은 “이번 교섭은 14대의 마지막이자 3년 전 공약의 실현을 마무리하는 교섭”이라며 “조합원과 다음 세대 노동조합을 위해 끝까지 선전하자”고 각오를 다졌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






